


내 말을 경청하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꺼번에 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. 핵심

을 정리하여 나누어서 말해야 한다. 또한, 질문을 곁들여 상호작용하며 말하는 것이 좋다. 

다음은 이솝 우화의 ‘여우와 신 포도’를 예시로 들어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경우이다.

“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. 그때 탐스럽게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

열린 포도나무를 발견했지. 그래서 여우는……”

이때 상대방이 이미 그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경우, 이 정도까지 듣고 나면 더 이상 진지하게 듣지 

않을 수 있다. 아무리 열심히 말해도 그때부터는 경청이 안 되는 것이다.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.

 “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. 그때 탐스럽게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 

포도나무를 발견했지. 그 때 여우가 어떻게 했을까?” 

라고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다.

 “아, 그 얘기구나. 포도를 따먹으려고 뛰어 올랐지만 키가 닿지 않아 먹을 수 없었어.” 

라는 대답이 나오면 우화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더 이상 우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. 바

로 이어서 그 우화를 예로 들어 하려고 했던 말을 하면 된다. 다른 경우를 보자.

 “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. 그 때 

탐스럽게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

포도나무를 발견했지. 

먹음직스런 포도를 발견한 여우가 어떻게 했을까?” 

 “아하, 그 얘기구나. 포도를 따 먹으려고 하는데 울타리에  

있는 구멍이 작아서 들어갈 수 없었어.

그래서 며칠을 굶고 들어갔지.”

  “아니야, 여우는 맞는데 그 여우가 아니야. 네가 말한 것은 

탈무드에 나오는 ‘여우와 포도밭’ 이야기의 여우고, 

내가 말하려는 것은 ‘이솝 우화의 여우와 신 포도’ 이야기의 

여우야.”

  “아, 그래?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?”

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궁금해하며 진지하게 듣게 된다. 바로 이

것이 경청이다. 이처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한 번에 다 하지 않고,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나누어

서 말하고, 중간에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하면 경청이 훨씬 쉬워진다.

경청하게 만드는 대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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